B4831


언어 표현의 뉴앙스           18-07-16

제가 여덟살 짜리 외손자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헌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친구분의 손자들과 재미있게 놀고 잘 대접을 받으며 매일 신나게 지냈지만 혹시 집 생각을 은근히 할까해서  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너, 지금 뭐를 하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제 손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엄마하고 전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질문을 한 얘 엄마의 의도가 질문 속에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음을 인식했습니다.  즉 “지금”이라는 표현을  제 손자와  그 아이의 엄마는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 엄마는 “지금”을 “요즘”의 의미로 사용했겠지만 질문을 받는 손자는 “바로 이 순간”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전화 대화를 들으면서 언어 표현의 뉴앙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빨리 오너라. 어서 식사하자.”고 말하면 아이들은 “지금 올께요—I am coming.”로 대답을 합니다. 한국어 권에서 자란 우리들은 “지금 갈께요—I am going.”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자녀가 “이번 주말에는 집에 오겠습니다.”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즉 자기 중심보다 집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발 여성을 머리가 둔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강변에 서있는 두 금발 여성이 큰 소리로 대화합니다. “강의 이쪽에서 강 건너 저 쪽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쪽에 서 있던 금발여성이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강 건너 저쪽에 있지 않아요?” 즉 이쪽이냐 저 쪽이냐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것이겠지요.


말 한 마디 잘하여 개인이나 사회가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라스 베가스를 “도박도시”로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죄악의 도시”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 저지 주와 칼리포니아주에서도 주민 투표로 도박장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스 베가스는 “도박 도시”라는 이름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게임 도시”로 별명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도박하러 라스 베가스에 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라스 베가스에 간다.”고 말합니다. “도박” 대신에 “게임”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므로서 라스 베가스는 남녀노소가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도시로 인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실로 라스 베가스는 도박수입에 못지 않게 대소 회의장 시설, 어린이들도 즐길 분수 쇼,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호화판 전광판,  서울의 롯데 월드 같은 놀이터, 등등 모든 방문객이 무슨 문화권에 속해 있든지 다 즐거워할 도시로 변모를 한 것입니다. “도박”도시를 “게임 도시”로 별명을 바꿈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가져 온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말 한마디 잘못하여 본인의 의도와 맞지 않는  뜻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시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해서 두고 두고 곤경을 경험한 정치인도 계십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고는 한국의 교육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미혼 정치인에게 사과를 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경우가 공사간에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동포 사회에서도 상품 광고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안경상 광고에, “께진 안경은 무료입니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의 의도를 알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을 그대로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깨진 안경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깨진 안경은 당연히 가치가 없는 것이겠지요. “깨진 안경을 무료로 바꿔드립니다.’고 했으면 의사가 더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도 표현을 잘못하여 사과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 표현 방법, 어조, 발음, 글 자 사이의 장단 등으로 전혀 다른 의도가 전달 될 수 있다는 뉴앙스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